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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국 전개최국                  환황해(한·일·중) 지역 간 미래 협력 논의
-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에서 ｢제22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11.13~15)
-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24.5월, 서울) 합의사항 이행 차원 지역협력 강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일본(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중국(상무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11.13.(수)~15.(금) 

일본 오이타현 벳푸시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제9차 한일중 정상

회의(‘24.5월, 서울) 합의사항**으로 동 회의체를 활용한 지역협력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회의 경제·통상 분야 후속조치 이행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 환황해 3국 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을 위해 ‘01년 시작된 3국 간 정기적 협력체
  ** (공동선언문) 우리는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호시노 미츠아키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등을 대표로 

한·일·중의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경제단체 등에서 350여 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환황해 경제권 형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참석자들은 

비즈니스 포럼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과 외국 우수인재 활용 등 3국 지역이 

가진 공통 과제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협력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차기 개최지인 대한민국 대전광역시는 과학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제23회 환황해 행사 계획에 대해 소개하여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김종철 통상협력국장)는 일·중과 3국 국장회의를 개최

하여, 3국 정부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제4국 진출 등 3국 동반성장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환황해 플랫폼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 아울러 일본, 중국 대표단과 

각각 양자회의를 통해, 통상현안 및 관심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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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참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요

□ (배경) ASEAN+3 정상회의(’99, ’00)에서 한·일·중 3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환황해권의 정기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

□ (목적) 한일중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

□ (현황) 제1회(’01.3월, 일본 후쿠오카) 개최 이래 韓-中-日 順으로 개최

 ㅇ 총 22회 개최 (22차: ‘24.11월, 日오이타 / 23차: ‘25.11월, 韓대전광역시)

   * 주요 프로그램 : 3국 국장회의, 비즈니스 포럼, 본회의, 산업시찰 등  

 ㅇ 동 회의와 연계하여, 한·일(큐슈) 경제협력회의도 개최

한·일·중 지역간 경제교류회의 교류지역

 한국(16개 광역지자체)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시

 중국(3시 6성) :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지린성

 일본(큐슈지역 7개현 3정령시)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